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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세이돈 동상이 서 있는 야마토 뮤지엄 입구. 이승철기자

전함 야마토 통해 일본의 전쟁기억과 향수 되살려

가해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 없어 우경화 부채질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치닫던 1945년 4월, 일본 최고의 해군기지였던 구레에서는 한 

척의 전함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이자 최강이라 불리던 거대 전함 

야마토(大和)가 미군과의 일전을 위해 출항한 것이다. 목적지는 결전지 오키나와였다.

하지만 야마토는 4월7일 오후 2시 무렵 규슈 남서쪽 약 200㎞ 해상에서 침몰하고 만다. 미군

기의 공격을 받아 2시간도 버티지 못한 채 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됐다. 길이 263m, 최대 폭 

38.9m, 만재배수량이 7만1659톤에 이르는 거대 전함 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최후였다. 승무원 

3300여 명 중 270여 명만이 목숨을 건졌다.

일본 해군의 '불침함'으로 불렀던 야마토의 최후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이미 태평양전쟁

이 발발한 시점에 야마토와 같은 거함거포주의는 별 소용이 없었다. 항공모함과 항공력이 해전

을 좌우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러한 전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견하지 못하고 거대전함에

만 매달리는 패착을 두게 된 것이다.



▲입구에 설치된 길이 4m의 대형 포신.

야마토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지 열흘 후인 12

월16일 실전에 배치됐다. 이후 야마토는 별다른 전과 없이 대부분 부두에 정박해 있었다. 승무

원들이 '야마토 호텔'이라 비하할 정도였다. 덩치만 컸지 실전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었던 것이

다.

그러다가 일본의 패전이 급박한 상황에서 무모하게 출항했지만 결국 침몰하고 만 것이다. 야마

토의 종말은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일본제국의 몰락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히로시마현 구레시(吳市)에 위치한 야마토 뮤지엄은 일본인에게는 비극의 전함으로 기억되는 

야마토를 기리기 위한 박물관이다. 2005년 4월에 건립됐다. 원래 명칭은 구레시해사역사과학관

이나 야마토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어 야마토 뮤지엄으로 불린다.

박물관 입구는 '바다의 신'으로 불리는 포세이돈 동상이 버티고 섰다. 그 옆에는 길이 4m의 대

형 포신과 스크루가 전시돼 시선을 끈다.



▲실제 크기의 10분의 1로 축소한 전함 야마토의 모습.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면 구레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실과 야마토 광장이 있다. 이곳에 실물 

크기의 10분의 1로 축소한 전함 야마토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관람객들은 야마토 전함 앞에

서 기념촬영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내부에는 제로센 함상전투기와 자살특공어뢰인 가이텐, 특

수잠항정인 가이류(海龍)등 각종 전쟁무기들이 전시돼 있다. 오키나와 특공작전에 출격한 전투

원의 유서와 유품, 미군의 구레 공습 때의 모습등도 소개하고 있다. 4층 전망대에서는 야마토

를 건조했던 도크 설비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야외에는 거대한 잠수함이 방문객들을 압도한

다.

야마토 뮤지엄은 과학기술 측면에서 야마토 전함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만 자살특

공대원의 유서와 유품, 가이텐 등을 통해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오히려 옛 영화를 통해 제국

주의 일본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나 할까. 전쟁기억을 되살려 우경화를 부채질 하고 있

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마토는 전후 일본 만화영화에서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되는 '우주전함 야마토'의 소재가 된

다. 이후 1974~1975년 TV만화영화시리즈로 개봉됐고, 1977년에는 극장판으로 만들어져 엄청

난 인기를 끌었다. 침몰한 야마토가 만화와 영화로 부활하면서 2005년 개관한 야마토 뮤지엄

은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실내에 전시된 제로센 전투기 등 각종 무기들. 

구레시는 야마토를 통해 역사적 과거를 상품화하면서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로 떠올랐다.

구레는 동양 제1의 군항이자 일본 제1해군공창지역으로 번성을 누렸던 지역이다. 태평양전쟁 

시기 구레는 제국 일본 해군의 거점이었다. 당시 일본 10대 도시에 꼽힐 정도로 번성을 누렸

다. 인구는 40만 명에 이르렀다. 구레의 역사가 바로 메이지 이후의 일본 근대화의 역사라고 

할 정도이다.

이곳에서 건조한 수많은 함정들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첨병으로서 아시아 태평양의 광활한 

해역을 누볐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데 구레는 핵심이었다. 아시아 각국에 막대한 전

쟁의 고통을 안겨준 침략의 산실이 바로 구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과학기술의 결정체라는 야마토는 군국주의 일본의 기념비적 상징이자 자부

심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에서는 일본의 후진성을 극복했다는 최상의 징표로 평가하기도 한

다.

메이지시대 일본은 '탈아입구'를 줄기차게 부르짖었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은 지금도 일본의 대외관계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오히려 유럽에 구축함을 수

출할 정도의 기술력을 지녔고, 그 기술이 오늘날 일본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설명 앞에 관람객

들은 자부심을 느낀다. 아시아를 침략하고 식민지화 한 가해의 기억은 망각돼 버리고 만다.

야마토 뮤지엄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외면한 채 대형 전함들을 건조한 조선기술을 자랑하면

서 제국주의 일본의 전쟁기억과 향수를 되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50년인 1995년을 기념하여 평화박물관 건립 붐이 일었다. 야



마토 뮤지엄 건립도 이 같은 평화박물관 유행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당시 건립된 대부분의 박

물관이 그렇듯이 야마토 뮤지엄 또한 한반도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한 가해의 역사는 애

써 외면하고 있다. 제국주의 일본의 과학기술을 자랑한다는 명분으로 전쟁범죄는 감추고 우경

화를 교묘히 부채질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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